
2025 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메시지 15 

십자가에서의 전쟁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성경: 골 2:15, 3:4, 갈 2:20 

I. 골로새서 2 장 15 절에 계시된 것처럼 십자가에서 전쟁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어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A.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동안 그 시점에 일어난 전쟁을 묘사해 준다. 

1.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그리스도는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셨다. 

2. 동시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일을 좌절시키려는 시도로 분주했다. 

3. 골로새서 2 장 15 절에서 이겼다는 말은 싸움을 함축한다. 그것은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일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어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하나님에 의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5.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이 장면을 볼 수 없었지만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은 모두 그것을 보았다. 

6. ‘벗기시어’라는 말은 사탄이 어떤 것도 붙들거나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7. 그리스도는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사탄의 악한 

능력을 처리하셨다 ― 히 2:14 하. 

8. 그분은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고 죽음과 싸우셨고 죽음의 능력을 이기셨고 의기양양하게 모든 것 

위로 올라가셨다. 

9.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B. 골로새서 2 장 15 절에서 대명사(영어 회복역) ‘그분’은 12 절의 하나님을 가리킨다. 

1.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의 규례들을 지워 버리셨다. 

2. 우리가 죄로 가득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3.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동안 하나님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곧 사탄의 부하들로서 

사탄을 위해 일하는 악한 천사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4.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5.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는 우주의 중심이었다. 

a. 하나님께서는 죄와 모든 부정적인 것을 심판하시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셨다. 

b.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주위로 몰려들었다. 

c. 하나님과 그리스도 두 분 모두 일하고 계셨다. 

(1) 그리스도의 일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었다. 

(2) 하나님의 일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고, 벗어 버리시는 것이었다. 

d. 하나님과 그리스도 주위에 몰려들었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방해하기 위해 일하고 있었다. 

e. 그들이 밀착하여 압박하는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벗기실 수 있었겠는가? 

f. 골로새서 2 장 15 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어”라는 말은 우리의 옷이 우리의 

몸에 밀착되어 있듯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그분께 매우 밀착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C. 이제 율법과 악한 천사들이 제쳐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선택하신 이들, 곧 그분을 믿는 

이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뚜렷한 근거와 평안한 환경을 갖게 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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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분은 영원 과거에 그분이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는 즐거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합당한 분위기를 갖게 되셨다. 

2.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삼일 하나님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고 나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신다. 

II.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 골 3:4, 갈 2:20. 

A.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 ― 골 3:4, 요 5:26. 

1.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극도로 주관적이심을 의미한다 ― 

요 1:4, 14:6 상, 10:10 하, 고전 15:45 하, 롬 8:10, 6, 11. 

2.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생명을 분리하기는 불가능한데,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되셨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 생명과 한 생활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요 14:6 상, 빌 1:21 상. 

3. 믿는 이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는 타고난 생명과 구별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a. 이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다 ― 갈 2:20. 

b. 이 생명은 부활한 생명이다 ― 요 11:25. 

c.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다 ― 골 3:3-4, 마 6:1-6, 16-18. 

B. 갈라디아서 2 장 20 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본다. 

1.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더 이상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야 

한다. 

2.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가지고 계시는 의도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일해 넣어지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인격, 새로운 ‘나’로 만드시는 것이다. 

3. 거듭난 사람들로서 우리는 옛 ‘나’와 새 ‘나’를 모두 가지고 있다. 옛 ‘나’는 끝났고, 새 ‘나’가 산다. 

a. 끝난 ‘나’는 신성이 없었던 ‘나’이다. 

b. 여전히 살고 있는 ‘나’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더해지신 ‘나’이다. 

c. 옛 ‘나’ 안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혀 없었지만 새 ‘나’는 신성한 생명을 받았다. 

d. 옛 ‘나’는 새 ‘나’가 되었는데, 그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옛 ‘나’에 더해지셨기 때문이다. 

e. 새 ‘나’는 옛 ‘나’가 부활하여 옛 ‘나’에 하나님께서 더해지셨을 때 생겨났다. 

4. 우리와 그리스도는 두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 생명과 한 생활을 갖는다. 

a. 우리는 그분에 의해 살고, 그분은 우리 안에 사신다 ― 요 6:57. 

b. 우리가 살지 않으면 그분께서 살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살지 않으시면 우리도 살 수 없다. 

5. 타고난 사람인 ‘나’는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게 되려고 한다(빌 3:6).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서 표현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은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못 박히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다. 

6.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모든 것보다 율법을 더 높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생활에서 중심과 모든 것이 되시게 하는 것이다. 


